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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쌀 의무매입법 속도내는 與…이재명 "양곡관리법 신속·강력 추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2일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3차 안건조정위원회를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

으로 채택한 양곡관리법 개정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이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12일 국회 농해수위는 안건조정위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현행법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5% 이상 하락하면 생산량 일부를 정부가 매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다만 이는 임의 조항으로, 개정안은 이를 의무 조항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추진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심하게 반대하고 있긴 하지만 경작 면적 보존을 위한  

대체작물 지원제도, 자동 시장격리하는 격리제도(양곡관리법) 도입을 최대한 신속·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발언대를 마련하고 농민 대표

를 초대해 양곡관리법 개정 목소리를 듣는 등 민생 기조를 확실히 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쌀값 정상화를 위해 양곡관리법이 꼭 필요하다"며 "법 개정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에 타작물 재배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부터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도록   

민주당이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날 안건조정위에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계속된 반대에 시간을 끌 수 없어 오늘 안건

조정위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건조정위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건조정위에서 논의가 진전될 수 있다면 

국민의힘과 협의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오히려 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해주면 만성적 과잉 생산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

다.

정부도 쌀 매입 의무화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의무화하지 말고 정책적으로 하자는 게 우리 의견"이라

고 밝힌 바 있다. 쌀값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지

만 이를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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